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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
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, 대한민국의 자동차 1대당 인구수가 2.56명으로 기록되었다고 

한다. 또한,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, 2015년 총 교통사고는 23만 2035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

인한 사망자는 4621명이라고 한다. 그 중 약 53%인 12만 3760건이 폭이 9m 미만인 이면도

로에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56%인 2586명이라고 한다. 이는 

상당히 수의 사고들이 이면도로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준다. 국민 안전의 측면에서 많은 

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면도로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. 이에 본 논문에서 

IoT(사물인터넷)을 기반으로 한 이면도로에서의 사고 예방 장치를 제시하여 ‘차량과 차량’뿐

만 아니라 ‘차량과 보행자’, ‘차량과 자전거’ 충돌사고 문제해결에 접목하였다.

1. 서론1)

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확산되고 이제는 자동차  1대 당 

인구수가 2.74명으로 기록될 만큼 많은 자동차들이 대한민

국에 즐비해 있다. 경찰청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

의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20,117,955만대로 1983년도 조

사된 자동차 등록대수인 785,316대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

증가이다. 이는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요소

가 된 것처럼 자동차도 일상적 교통수단으로서 필수불가

결한 생활수단이 된 것이다. 대한민국에 자동차의 대수가 

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사용량이 증가했고 자동차 사고의 

발생확률도 높아졌다. 그 중,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

지 않은 폭이 9m 미만인 좁은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사고

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.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지난 

201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23만 2035건이었고 이 중 

53%에 해당하는 12만 3760건이 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

였다고 한다. 또한 팀원 중 한 명이 직접 자동차 내에서 

이러한 사고를 겪을 뻔했다고 한다. 팀원이 재학 중이던 

고등학교는 산 중턱에 위치해 등교하기 위해 매번 좁은 

산 속의 이면도로를 지나갔다고 한다. 셔틀버스를 탑승하

여 도로를 지나가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여 양 

측 차량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한

다. 또한, 간혹 후진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고 차량이 

******* 교신저자, 

※ 이 논문은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되었음.

나무와 충돌할 뻔했던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. 그 팀원이 

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납땜을 배

우고, 여러 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노

력했으나 무산되었다고 한다. 당시 꼭 대학교에 진학해 장

치를 개발하여 고등학교에 설치하고 싶었다는 의견을 받

아들여 “삐빗! 이면도로입니다.”라는 제목의 장치를 개발

하고 제시한다.

    

2. 본론

블루투스를 통해 아두이노에 신호 ‘1’이라는 문자값을 보

내게 되면,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내의 LED가 켜져 있는

지 꺼져 있는지를 비교하게 된다. LED가 꺼져 있다면 

LED를 켜는 것과 함께 LCD에 “WARNING!! WAIT A 

MINUTE!(그림 1)”를 출력하게 된다. 만약 LED가 켜져 

있다면 LED를 끄는 것과 함께 LCD에 출력되어 있던 문

구를 없애고 빈 화면만 뜨게 한다. 

(그림 1) LCD 출력화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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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루투스 신호를 보내기 위해 따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

이션을 만들 필요 없이 숭실대학교 교수님이신 김영종 교

수님께서 추천해주신 ‘Arduino bluetooth controller(그림 

2)’를 이용해 전원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아두이노에 신호 

‘1’을 보내도록 설정하여 사용하였다. 

(그림 2) Application 

이면도로가 산에 있다고 가정하면 산 아래의 LCD를 

DOWN_LCD, 산 위의 LCD를 UP_LCD라고 한다. 블루투

스 장치의 비밀번호는 각각 0000, 1111이다. 산 아래에서 

위로 올라오는 차량 내부의 운전자를 운전자_1이라고 하

고,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차량 내부의 운전자를 운

전자_2라고 하자. 운전자_1이 스마트폰을 통해 블루투스를 

킨 후 UP_LCD에 접근한다. 그 후, UP_LCD의 블루투스 

장치를 연결하여 ‘Arduino bluetooth controller’를 통해 신

호 ‘1’을 보내면 산 위의 LCD에서 “WARNING!! WAIT 

A MINUTE!”이라는 경고 문구를 띄워주고 이를 확인한 

산 위의 운전자_2는 잠시 대기한다. 산 아래 차량의 운전

자_1이 이면도로를 통과하면 다시 ‘Arduino bluetooth 

controller’를 통해 신호 ‘1’을 보내면 대기하고 있던 운전

자_2는 이를 확인하고 출발하면 된다. 

3. 결론

한 팀원의 직접 겪은 일에서 발생한 아이디어이다. 이 팀

원은 산 속의 이면도로에서의 사고만을 생각했지만 이면

도로 사고에 관하여 조사해본 결과, 현대해상 교통기후환

경연구소는 대로를 포함한 전체 도로에서 길을 횡당 하다

가 당한 사고가 68.9%로 길가에서 당한 사고(31.1%)의 2

배를 넘었다. 또한, 좁은 이면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전혀 

없음을 인지했다.

따라서 이 장치를 보행자와 자전거 사용자에게 확대하여 

보급한다면 ‘차량과 차량’ 사이의 충돌 방지뿐만 아니라 

‘차량과 보행자’와 ‘차량과 자전거’ 사이의 충돌 방지를 위

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. 이 장치를 통해 차량

이 이면도로 중간에서 차량이 충돌하거나 대면하여 오지

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. 서론에

서 언급했듯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이면도로에서 발

생한다. 이 장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, 안타깝

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

치 않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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